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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를지키는길 안내
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예방광고를 한다면 어떤 표현이 나올까? 몹시 조심조심하다가 결국 아무도 보지 않고 지나가버리지 않을까? 외국의 경 

우 어떻게 접근하여 풀어갔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. 예술의 나라 프랑스의 사례를보면 에이즈 광고도 예술

처럼 만든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다

글 丨 양 웅，금강오길비제작본부장

성에 대한자유와책임 보여줘

프랑스 사람들은 유난히 여름휴가를 뻑적지근하게 즐긴다고

한다. 여름휴가철이면 파리 시내가텅텅 빌 정도라고한다. 몇 년

전부터는 휴가를못 가는 파리 시 민들을 위해 파리시 가 세느 강변

에 모래사장까지 만들어 줘 큰 인기를끌고 있단다.

누구나 여름 휴가하면 휴가지

에서 뭔가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

고이다.

기왕성한 젊은 청춘들은 오죽 하겠

는가. 이 런 그들의 심리를 파고드는

에이즈 예방광고가 있다. 프랑스의

에이즈예방 기구인 'AIDES' 의 광

은근히 기대를 하게 된다. 특히 혈

▲ 광고 1, 2

각각 남녀로 된 두 편（광고 1,2）

인데 그냥 보기엔 평범하기 그지없다. 너무나도 매력적인 젊은

남녀 의 멋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 인 것이다. 그러나 적

어놓은 글은 섬뜩하다. '에이즈는 아름답다.' 결국에 이즈에 걸린

사람들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이야기로 다분히 위협적인 메시지

인 것이다. 이어지는글은 '이번 여름, 너 스스로를지켜라 로그

들의 미모와아름다움에 속아실수하지 말라는의미 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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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위 높은표현에서 더 강력한 경고가

이 어지는 광고는 수위가 더 높아 

진다. 역시 두 편（광고 3,4）이 짝을이 

루는 광고로 각각 남녀의 섹스를 보 

여주고 있다. 침대 위에서 한창 섹스 

에 열중하고 있는 남자의 발가벗은 

모습이 보인다. 그런데 섹스의 상대

는 바로독을품고 있는 전갈이 아닌가 콘돔 없이 섹스를한다는건 

에이즈와함께자는 것 이라고말한다

다른 한 편의 광고는 소파에 앉아 있는 여자로 더 음란한 분위

기를 풍긴다 이 여자의 섹스상대는독거미. 역시 콘돔 없이 섹스 

를 하는것의 위험성을에로틱한 분위 기로 전달하고 있는것이 다.

이번의 두 편（광고 5, 6）은 완전히 노골적인 표현으로 보는 사 

람들의 즉각적 인 반응을 노린 것이라고하겠다. 역시 남녀 두 편의

방법은 같은데 아예 성기를 직접 보여주는 다소 과감한 표현이라 

고 하겠다. 남자의 성 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광고에서는 성 기 끝에 

독사의 혀를 달아놓음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자극하는것 

이다. 여자편은 여성의 음모를시체를 넣는 관모양으로 만들어 역

광고

시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다.

이제 마지막 한 편（광고 7）을 감상하자. 가운데 누워있는 여자 

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남자들이 엉켜 있는 모습이다. 문란한 성 행 

위를 암시하는 표현이 라고 하겠다. 그런데 이 음란한 상황은 전체

의 그림으로 보면 해골의 형태를 하고 있다. 문란한 성행위는 에이 

즈 감염으로 이어질수 있고, 이는 결국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경고 

의 메시지인것이다.

오늘본 광고들은 자연스러운 인물 사진에서 직 접적 인 성기노 

출까지 표현의 방법들이 다양하다. 과연 어떤 수준의 표현이 가장 

설득적 일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이는 당신에게는 어떤 광고가 가 

장 공감이 듭니까 라는질문으로 답을대신할 수 있을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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